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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s’ Perceptions of Fair Tourism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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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fair tourism and demand for this servic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d 
the tourists’ perceptions of their fair tourism experience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dop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Participants were nine adults who were interviewed in depth on their experiences of fair tourism. 
Data analysi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n categories (sharing and volunteerism, environment and animal protection, 
tourism created together,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from consumption to experience, ethicality and fairness, 
contemplating life) and 21 subcategories . This research was a significant step in providing options to explore the 
improvement of ethical-tourism and may ha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ourism. This study also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tour operators, consumers, and government. In future all stakeholder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the tour culture which encourages consumers to consider the ethicality and fairness of their choices as 
tourists.

Keywords:  fair tourism, phenomenological study, perceptions of fair tourism experiences

Ⅰ. 서론

여행산업은 1950년 이후 매년 평균 12%의 성장을 

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고 전 세계 노동력의 8%를 흡수하고 있다.  
2020년에는 여행지출이 2조달러를 초과하며, 여행객이 

16억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09).  여행산업은 관광객

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면서 각 나라에서 국제적 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여행산업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저개발국의 여행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문

화훼손의 문제, 대규모 기업으로의 수익편중, 여행관련 

종사자의 인권문제 등이 대두되었다(Global exchange, 

2005).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나타난 것이 최근 착

한여행, 책임여행, 윤리적여행 또는 공정여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대안적 여행이다. 
1990년대 들어 관광문제는 이미 전 지구적 관심이 

되었다. 세계관광기구(WTO)는 1992년 관광윤리강령을 

발표하여 관광산업이 지켜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고, 
2002년에는 전세계 관광사업 관계자, 국제 NGO 관계

자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모여 책임여행

선언을 하였다. 공정여행은 200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

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공정여행은 책임

여행이라고도 불리며 여행객은 여행하는 곳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International Centre for Responsible Touris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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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할 때 우리의 여행이 지역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정여행은 여행지와 현

지인을 더욱 고려하는 진정한 여행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모든 여행은 지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공정여행은 여행이 미치는 이익은 극대화하

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한다(Corkhill, 2007).
국외의 경우 소비자들의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이 비

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Cleverdon & Kalisch, 
2000; Tearfund, 2000). 우리나라는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는 않지만 최근 주요일간지 등을 통해 

공정여행이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공정여행에 대한 관

심과 수요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정여

행 전문여행사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입장에

서 공정여행이 일반여행과 어떻게 다르고, 공정여행 경

험자가 여행체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공정여행에 대해 구체적

인 개념정의나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

정이다.  외국의 경우 공정여행에 대해 관광마케팅 분야

에서 접근한 몇몇 연구(Cravatte & Chabloz, 2008; 
Fennell & Malloy, 1999; King, 2002; Ross & Wall, 
1999)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광윤리에 대한 연구(장
익선, 2006)가 있을 뿐 공정여행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정여행을 경험한 소비자

들이 공정여행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분석

해 봄으로써 공정여행 경험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

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며,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

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현상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

들의 방해를 받지않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연구 참

여자들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경험

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한다(재니스 M. 모스, 
페기 앤 필드, 1997/2003).  현상학적 연구는 대상자의 

면담내용으로부터 경험의 의미를 서술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의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적절한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사료된다. 
공정여행의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공정여행 경험

자들의 인식을 기초로 한 질적연구를 통해서 여행사, 소
비자, 정부에게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사에게는 소비자의 공정여행경험 인식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해 줌으로써 향후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설

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공

정여행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여행의 이해

를 돕고 여행의 선택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게는 관광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점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공정여행을 경험한 소비자에게 공정여행의 의미는 무

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공정여행의 등장배경  

여행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다.  여행은 

경제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환경적 측면과 문

화충돌 등의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공정여행은 지속가능한 여행산업 개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의 폭넓은 이슈로

부터 태동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은 대중관광의 부정

적이며, 파괴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으로서 주창

되어졌다(Dinan & Sargent, 2000). 이는 관광산업 개발

이 지역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환경친화적으로 운

영하고, 현지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갖는다(Curtain & Busby, 1999).
여행산업은 개도국 지역의 자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여행산업은 세계경제의 경제적 부를 소수가 

소유하도록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전지구적으로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경영업 등 여행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남반구의 이익으로 남겨졌다. 또한 다국적기

업이 시장에 관여하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경

쟁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외여행객은 매년 늘어나고 여

행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행국의 현지인에게 지

불되는 비중은 많지 않다.  여행의 이익은 많은 여행객

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소

수의 다국적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Corkhill, 2007).  
  여행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측면의 강조는 다양한 발

전을 저해했다.  이는 지역 스스로의 조절력을 약화시켰

는데 때로 문화적이고 농업적인 발전과 같은 부분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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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됐다.  여행에 의해 생겨나는 지역의 일자리는 비정기

적이고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에 머물러 있고 저임금노

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호텔과 골프코스장 건설

은 많은 '토지'가 필요하며 외국소유의 리조트의 경우 

전망이 좋은 해변가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획을 방해하기도 한다. 환경적 피해는 때때로 현지인의 

주거지를 바꾸어 놓을 만큼 고통을 준다. 습지, 생태계

시스템, 해양환경의 파괴 등 지속되는 환경파괴는 계속 

진행 중이다(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06).
여행에 의한 문화적 손상은 환경의 파괴를 능가한다

(Jacob, 2008).  서구 중심적으로 설계된 여행 시스템은 

토착민 사회에 이질적인 규칙과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동안 늘어난 외국

관광객의 관심과 경제적 바탕은 전통문화를 위협했다. 
이 결과 지역축제, 수공예품 등이 상업화되었다.  침입

당한 문화는 전통이 해체되는 상황, 정신적인 의미, 그

리고 지역사람들 자체가 생산품이 되었다.  실제로 그들 

사이에 오가는 것은 ‘문화적인 이해’가 아니라 여행객

들의 선입견에 의한 인공적인 이미지가 문화를 대표하

게 되었다. 부유하고 책임감 없는 여행자들은 소비지향

적인 삶의 태도를 거침없이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이고 책임있는 대안으로

서 1970년대부터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

로 여행산업의 재배치가 시작되었다.  교회 공동체와 인

권단체들은 대안적인 형태의 여행을 제안했는데, 그것

은 여행객들이 소비중심의 여행을 하는 대신, 지역조건

과 지역원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여행이다.  이러한 대

안여행은 1980년대 미국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이

렇게 증가한 대안여행은 여성학교, 여성 커뮤니티, 자원

봉사자 조직, 인권단체 등 여러 조직과 결합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러한 지역을 찾았고, 이러한 여행의 방식

은 '운동의 연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사회

운동에서 '책임'을 나누어 분담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이렇게 여행에 초점을 가지고 여행객들을 교육하고 그

들과 각국의 연대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안여행

인 공정여행이 시작되었다(Global exchange, 2005).  

2.  공정여행의 개념 및 유형

공정여행은 책임여행으로도 불리며 윤리와 인권에 

바탕을 둔 여행이다.  예를들어 서비스 노동자의 보호, 

포터의 노동 권리로부터 여성과 아동착취, 멸종동물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행자의 지출이 직접 지역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에 기반한 여행자 프로그램

을 지지한다.  공정여행은 여행객이 여행하는 곳의 경제

와 환경,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윤리적여행, 생태

여행과 상통한다. 여행지와 현지주민을 배려한 윤리적, 
이타적 여행이다.  즉, 여행이 윤리적 구조를 가지며, 공
정임금, 지역의 장기적 이익에 초점을 둔다(Transitions 
Abroad Magazine, 2006).  

세계 여행전문 발간지 론니플레닛(Lonely planet)에 

의하면 공정여행은 여행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지주민과 환경의 연결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환경, 사
회·문화, 경제의 3가지 이슈를 고려한 여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측면은 부정적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 생태계, 야생동식물, 자연, 문화유산 보존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문화 

및 전통을 존중하고, 여행자와 현지 주민간의 이해를 보

다 증진하고 상호교류를 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은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하고, 현지 주민사회에 금

전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의미한다.  공정여행을 한

다는 것은 우리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빈곤 및 평화라는 

큰 이슈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Lonely Planet Publication, 2008).
영국의 AITO(Association of Independent Tour 

Operator)의 공정여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의는 환경

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 책임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 소비자, 지역의 공급자가 환경을 보호, 지역문화

를 존중하며, 지역공동체에 이익이 되게 하고, 천연자원

을 보존, 오염을 줄이는 공동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Tearfund(2000)는 여행의 5가지 원칙을 언급했는데, 첫
째, 여행은 윤리적 이슈이다. 둘째, 개발이슈이다. 셋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개발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여행객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여행소비자가 현지비스를 이용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고, 존경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

하고, 지역풍습에 대해 알고 존중하며, 환경을 돌보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정여행의 개념이 여행

상품에 도입되어야 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여행의 개념은 윤리적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공정성을 

갖는데, 지역공동체여행, 책임여행, 생태여행 등의 다양

한 형태를 갖는다(Weeden, 2001).  공정여행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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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관련된 여행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Transitions Abroad Magazine, 2006). 녹색여행

(Agrotourism), 지역사회기반여행(Community based 
tourism), 의식있는 여행(Conscientious tourism), 생태

여행(Ecotourism), 공정무역여행(Fair-trade tourism), 
지질여행(Geotourism), 유적여행(heritage tourism), 친

빈곤여행(Pro poor tourism), 현실여행(Reality 
tourism), 농촌여행(Rural tourism), 지속가능한 여행

(Sus ta inable tour i sm) , 도시생태여행 (Urban 
ecotourism), 자원봉사여행(Volunteer tourism) 등이 

있다. 

3. 공정여행의 실태 

1) 국외  

공정여행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
국, 영국을 중심으로 여행사 및 여행 관련 단체들이 책

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윤리적

여행은 여행업계의 하나의 틈새 여행상품으로서 90년

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성장을 해오고 있다.  글로벌 기

업이 세계무역을 지속적으로 지배해 감에 따라 윤리적 

거래의 개념, 인권이슈,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 압력단체, 미디어, 소비자들에 의해 도전받게 되

었다.  이것은 관광산업에 있어 우려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윤리여행과 같은 대안적 지속가능 여행상품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여행사들에게는 하나의 마케팅 기회

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Weeden, 2001).  미국의 ‘글로

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사회적이고 책임

있는 여행은 1988년부터 시작됐다.  여행을 할 때 여행

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여행의 경험이 사람간

의 감정적 유대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개개인

의 경험이 단체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여행은 단순히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으로 존재하지 않고 정부와 지역

간의 정치적 분쟁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익스체인지’에서는 리얼리티투어(reality 
tour)를 통해 유대형성과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관찰하고 선거모니터링 집단으로도 참여

하고 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자각, 
참여적 활동, 배움, 지속적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구적 변화를 관계를 통해 이끌어가고 있다. 필요한 경

우는 해당 국가는 물론 자국의 정부에도 변화를 촉구하

는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Global 
Exchange, 2005). 

영국의 경우 1988년 관광산업의 착취와 개발에 맞서 

싸우는 시민단체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이 

세워진 뒤 빈부격차와 환경파괴의 책임이 여행자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리스펀서블 트레

블닷컴은 2001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영국의 공정여행 

전문여행사로 169개국의 920개의 지역에 걸쳐 여행자

와 현지여행사를 연결해 주는 한편 새로운 여행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현지지역주민, 여행

자, 환경, 여행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여행을 바꾸고

자 하며 여행산업을 바꾸기 위한 여러 캠페인을 펼치고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각각의 여

행상품들이 현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

고 있다(Responsibletravel.com Ltd, 2009).  이외에도 

슬로트레블(slowtravel), 그린글로브(greenglobe), 에티

걸이스케이프(ethicalescape)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

축한 여행사와 여행관련단체들이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매너있는 여행, 책임여행”, 2007).
Tearfund(2000)는 앞으로 여행은 ‘현지 주민은 관광

객이 그들을 방문하는 것을 원하는가?,  관광산업의 노

동환경은 어떠한가?, 여행객이 지불한 돈이 어디로 가

야하는가?, 누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여행의 환경적 

측면의 영향은 어떠한가?, 특정장소의 여행이 민주주의

와 인권신장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등과 

같은 많은 윤리적 이슈를 제공하며 윤리적 여행을 요구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최근의 

여행소비자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행자이면서 비

판적인 소비자인 새로운 여행소비자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장 트랜드는 더욱 능동적이고 체험

적인 여행상품개발에 영향을 주며, 더 많은 여행상품과 

서비스가 윤리적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 국내

국내 공정여행은 2009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공정여행을 전문적으로 주관하고 있

는 단체는 NGO인 ‘아시안브릿지(Asianbridge)’의 착한

여행사, 국제민주연대, ‘트레블러스맵(Travelers' MAP)’ 
등이 있다.  착한여행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2009
년부터 ‘메콩강 시리즈’부터 시작하여 테마가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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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개발하고 있으며, NGO인 국제민주연대에서는 중

국 윈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하자센터에 속한 예비사회적기업인 ‘트레

블러스맵’은 ‘로드스꼴라’라는 여행학교를 운영하며, 네
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비롯한 국외공정여행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지리산길 홈스테이, 섬진강 걷기여행 등의 국

내공정여행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여행사들은 공정여행수칙을 만들어 

공정여행 소비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평화운동단체 이

매진피스(imaginepeace)는 ‘여행은 소비가 아닌 관계’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7년 말부터 국내에 공정여행

을 소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공정여행축제를 열고 있

으며 공정여행에 대하여 공부하는 여행인문학 모임을 

하고 있다. 또한 ‘공정여행자가 되는 열가지 방법’ 등의 

공정여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공정여

행이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과 

공감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일반여

행사에서도 공정여행상품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NGO인 환경재단과 피스보트

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는 피스 

& 그린보트 투어가 있다. 배라는 공간에서 동북아시아

의 사회와 문화, 환경문제를 열린 시각으로 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여행이다.  2005년 8월 첫 출항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2007년 7월 세 번째 항해에 이

어 2008년 11월 네 번째 항해를 마쳤다(“도보여행작

가”, 2009).  관광공사에서 주최했던  캠페인도 공정여

행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기름유출사고

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반도에서 한달간 개최한 ‘서
해안 살리기’ 관광캠페인은 봉사와 여행을 함께 체험하

는 국내 최초의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 공정여행 

사례로 볼 수 있다(“문화부-태안으로 봉사여행 떠나요”, 
2008).  또한 ‘구석구석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슬로우

시티인 완도, 청산도에 나무와 꽃심기 등 생태환경 지킴

이 행사는 여행의 즐거움과 지역경제와 환경을 생각하

는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관광공사, 
구석구석 나눔캠페인 전개”, 2008)   국내 공정여행은 아

직 초보수준이지만 느림의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제주 올래길 걷기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 농촌체험프로그램,  자전거여행, 대중교

통으로 여행하기,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행, 일회용품 안

쓰는 여행 등도 공정여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며 

국내에도 새로운 여행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고찰

공정여행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실정이고, 여행사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도 조사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Payne과 Dimanche(1996)는 여행사가 

윤리여행을 추구하고 윤리적인 평판을 지닌 것으로 주

장할 수 있기 위한 공정여행의 4가지 영역으로서 여행

지 지역사회와 여행사간의 관계, 여행사 종업원의 대우, 
여행자에게 여행상품의 마케팅활동, 자연환경에 대한 

여행사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이 네가지 영역은 지속가

능여행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

다.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Weeden(2001)의 연구에 의

하면 대다수의 여행사가 윤리적 여행에 대해 분명한 이

해를 하고 있었으며 주류여행사로부터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틈새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earfund(2000)에 의하면 영국 소비자들은 현지 주

민 혹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휴가를 취하고자 하

며, 현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 

그들의 방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과반수의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

하는 돈이 지역환경 보존에 쓰이며, 현지노동자의 급여

와 작업환경개선 혹은 현지 자선단체에 돌아간다면 그

들의 해외여행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고 있다.    
Goodwin과 Francis(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윤리적

소비가 여행부문까지 확산되면서 뚜렷한 시장 트랜드로 

나타나고 있다. 윤리적 여행에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을 결정할 때 비용, 기후, 편의시설의 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여행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정보의 질, 현지인과 접촉할 기회, 환경적 영향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여

행시 윤리적 측면에 관한 정보, 지역풍속과 적절한 의상

과 행동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소비

자들이 여행에서 소비하는 돈이 현지인의 적절한 임금

과 노동조건, 환경보존과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면 더 지

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Cleverdon과 Kalisch 
(2000)의 조사에서는 여행상품 구매시 구매자의 73%가 

윤리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

비자들이 기업책임과 윤리기준을 더욱 요구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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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직업 거주지  여행 국가

개인·가족

여행여부

  1 남  39세 미혼 대학강사 서울 소말리아, 쿠바, 베트남 개인

  2 여  38세 미혼 회사원 수원 베트남, 라오스 개인

  3 여  30세 미혼 회사원 서울 중국
가족

(부모, 형제)

  4 여  31세 미혼 교사 서울 태국 개인

  5 남  55세 기혼 사업 경기도 버마(미얀마)
가족

(배우자)

  6 여  49세 기혼 생협활동가 경기도 중국
가족

(자녀)

  7 여  50세 기혼 프리렌서 경기도 중국 개인

  8 여  29세 미혼 의사 서울 몽고, 중국 개인

  9 남  34세 미혼 회사원 서울 중국 개인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사항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공정여

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2010년 1월에서 3월에 걸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 후 추가질문이 필요한 대

상에 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추가 면담을 

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수집을 위해 공정여행 인터넷 까

페에 공지하는 방법과 공정여행사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가 확정되는 순서

대로 참여자와 약속을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면담의 편의상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한정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연구 참여자는 9명

이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하여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진행하는데 소음 등의 방해가 없고, 참여자가 편안한 분

위기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교적 조용한 카

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을 설명하였다.  면

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에게 “공정여행을 한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형

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시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

의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세계를 솔직하고 구체적으

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을 가

지기 위해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

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진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이 필요할 경우 추가질문을 하거나 더욱 심층적인 이

야기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연구대상의 경험

을 끌어내기 위한 주요 질문은 “공정여행을 하게 된 동

기는 무엇입니까?", “공정여행의 주요경험에 대하여 말

해 주십시오.", “공정여행과정에서 느낀점을 말해 주십

시오", "공정여행을 하고 변화한 점은 무엇입니까?" 등

이었다.  진술된 내용에는 공정여행을 하게 된 동기부터 

체험, 느낌, 여행후 변화, 희망사항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기록과 함께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

태, 직업, 거주지, 여행국가, 개인·가족여행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구분은 프라이

버시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숫자로 표시하였

으며 연구결과의 인용문구에서도 번호로 표시하였다.

2. 자료 분석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공정여행 경

험인식에 대한 진술을 녹음한 원자료를 반복해서 들으

면서 전체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풀어쓴 내용을 여러 차

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화하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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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을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여행경험에 대한 인식을 심

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현

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주체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

법으로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전숙, 1998). 현상학적 연구에서 반성, 
직관, 판단중지, 현상학적 시각은 현상학의 방법에서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분석단계의 기술은 이를 성

취하기 위한 노력이다(최영희, 1993). 현상학적 연구과

정은 현상확인, 연구의 구조화, 자료의 수집,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료의 분석방법은 학

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대상자의 생활세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개개인의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

닌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본질구조를 파악하는 일련의 

반성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 현상학적 기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현상학의 자료분석의 방법으로는 Colaizzi, Giorgi, 
Van Kaam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분한 외

(1999)의 현상학적 연구의 비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사

용하였다. Colaizzi의 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

의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

상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

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

는 것이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현상과 관

련이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

출해낸다. 둘째, 의미있는 진술들을 주의깊게 보면서 중

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

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 주제묶음으로 범주

화한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신경림,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이 필사된 내용을 여러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을 파악하였다. 중복된 진술을 제외하고 의미단위를 구

분하였으며, 재진술한 의미단위들을 묶어 주제를 도출

하였고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를 묶어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분석의 결과 총 7개의 범주와 21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참조>. 공정여행 경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범주화로는 ‘나눔과 봉사', ‘환경과 동물보호', ‘함
께 만들어가는 여행', ‘소통과 관계', ‘소비에서 체험으로

', ‘윤리성과 공정성', ‘성찰하는 삶'의 7개로 정하였다.  
공정여행경험의 인식을 포괄하는 본질은 인간과 환경, 
동물을 고려하는 ‘서로 상생하는 더불어 살아감’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었다. 

1. 나눔과 봉사

공정여행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추출된 첫 번째 

범주는 ‘나눔과 봉사'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정

여행의 경험에 대한 인식으로서 현지인에게 이익이 돌

아가는 소비를 떠올렸다.  
소비를 통한 나눔이라는 공정여행 취지와 실천에 대

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공정여행을 하게 된 하나

의 동기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

는 자원활동과 비화폐적 교환의 경험에 대하여 의미깊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자원활

동을 한 경험에 대해 상당히 보람 있었던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나눔이나 선행은 수준높은 만족감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에 있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

치를 담고 있는 윤리적 여행상품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

함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여행에서 취지하는 것처럼 이익을 기업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사람들 현지민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이런쪽으로 직접 작으나마 그 결과물이 간다니까 그게 좋아서 

갔던 것이고. 실제 그 지역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데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담도 안되고...(참여자7).

현지 소수민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묵는게 좋았고 시설이 

안 좋았어요. 난방도 안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 

비용이 간다는게 좋았고... 이제는 되도록 현지에서 운영하

는 것, 물건을 하나 사더라고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최

대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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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화 주 제 구성된 의미

  나눔과 봉사 

소비를 통한 나눔
현지마을 돕는 여행, 현지인숙소 이용, 로컬사람에게 이익, 내가 지불한 가치가 현지

인에게 전달

도움을 주고받음 봉사활동기회, 자원활동여행

비화폐적 교환

만족스러운 기부 현지민에게 기증, 현지아동선물, 현지학교방문

   
 환경과 동물보호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
여행의 이산화탄소배출 인식,  자전거여행, 기차여행, 이동수단에 대한 환경적인식, 여

행지개발의 환경파괴문제, 아름다운 휴양지의 이면, 조용한 손님

동물학대 인식 코끼리병원, 코끼리쇼 

환경적 소비체험 환경제품구매, 공정무역샵, 즐거운불편, 재생용지 만들기 체험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내가 주도하는 여행 현장아이디어 참여, 능동적 느낌

자율적인 여행 충분한 자율적 시간, 유연한 일정,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같이 노력하고 양보, 
비강요적 소비

  
  소통과 관계

현지인과의 교류 현지인과의 만남,  인간의 동질감인식, 만나는 여행

주최측과의 소통 원할한 커뮤니케이션, 사전정보, 기대부합

참가자들의 친밀감과 배려
참가자 공동체체험, 참가자와의 대화, 공감, 친밀감을 느낌, 여행후속모임, 나와 만나

는 사람이 더 행복해 지는 것

 

  소비에서 

  체험으로

귀중한 체험
돈으로 살수 없음, 사람사는 모습, 경험이 자녀에게 큰 자산, 쉽게 경험할 수 없는것, 
가장 긍정적 효과

정말 다른 여행 위안받는 여행, 자녀인성교육, 차별적 프로그램, 색다른 경험, 오감이 자극되는 경험

문화의 다양성
전통문화, 삶의 현장을 봄, 소수민족문화, 오지체험, 현지음식요리체험, 소박한 삶 체

험, 모계사회문화

윤리성과 공정성

인격의 존중 여행소비자에 대한 존중, 여행관계자의 인격존중, 노동착취가 없음,생산자에 대한 

배려

투명한 거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주체의 이익분배과정이 공정, 상식적, 중간에 새나가는 돈이 없음, 과정이 투명

여행의 윤리성 상업화에 대한 우려, 공정하면서도 인문적인 여행, 공정여행의 소비자인식필요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일상의 공정성,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정성, 소수와 덜 가진 자에 대한 관심, 빈곤국

에 대한 관심, 공정가격에 대한 관심

 
 성찰하는 삶

마음을 열게 됨

타 집단과의 소통노력, 마음을 열고 봐야 볼 수 있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여행, 틀에 

가두지 않음, 편견의 극복, 다양한 시각, 바쁘고 목표에만 매달렸던 삶 인식, 자연에 

대한 감사

물질보다 정신
물질위주의 삶에 대한 반성

지나친 풍요, 물질에 덜 구애받는 삶, 행복의 참된 의미,  행복해질 수 있는 소비

나누는 삶 돈보다 봉사정신, 빈자와의 연대 

<표 2> 공정여행경험 인식에 대한 개념추출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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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곳에만 가고, 소수민족이 운영

하는 객잔에서만 묵고, 소수민족 공연만 보고, 운전

사도 소수민족이고. 소수민족들에게 저희가 쓰는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걸 느끼

고 굉장히 좋았죠.(참여자8).

내가 소비하는 돈이 그 여행지의 로컬 사람들한테 환경적

으로나 이익이 되는 여행이지요. 경제적으로나 이익이 되게 

하는 것?(참여자2). 

6개월 정도 소말리아 한 마을에서 전기를 설치하고 우물을 

파주고 그 사람들하고 지냈던 그게 공정여행에 첫 경험이고

요.  자원활동 겸한 여행이었죠. 쿠바에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

서 이 사람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채

워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저는 밥 한끼 얻어먹고, 

하루 얻어 자기도 하고, 또 자전거 고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참여자1).

특별히 다른 점은 것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

졌다는 것이죠. 보육원에 부모없는 아이들이나 생활이 어려워 

맡겨진 아이들한테 내가 밥을 해주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라도 심어주고 온 것이 미약하지만 굉장히 

의미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참여자5).

여행프로그램 중 현지인을 만나고 기부하는 활동에 대

하여 보람 있었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참여자는 기부에 있어서는 현지인들이 느낄 수 있는 상

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대다수 공

정여행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기부에 있어서 다소 조심스

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주최측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규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저희가 낸 돈 중에서 몇%는 주최 측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서 주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음여행에 돈을 모아 

보내기도 하죠. 그런 기부도 참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전 학

용품 같은 것 사가서 아이들 주고 했는데 좋았어요(참여자8).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떼로 몰려다니면서 저희

에게 막 호기심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

탕도 주고 초코렛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잘못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나중에 

‘아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참여자2).

티벳 소금마을에 갔을 때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

했대요.  평가할 때 참석자들이 얘기하는데 갑자가 우리가 마

치 베푸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한 순간을 못 견디겠는 거

예요(참여자7).

2. 환경과 동물보호

공정여행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 나아가 동물복지 차원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

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고려한 점으로 여행

을 하는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거나 기차

를 타고 여행을 한 점을 들었으며, 여행의 이산화탄소배

출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의 환경파괴의 문제점과 기념품의 환경적 피

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여행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

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행의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 깨닫게 

되고, 소비에 있어서의 동물복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말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의식수

준이 높은 소비자가 공정여행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공정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여행이 소비자들의 윤리적소비의 인식 향상

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말해준다. 

‘비용이 저렴하면 당연히 비행기 타지 왜 배타고 기차 타?’이

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돈 없어서 배타고 기차 타는게 아니

라는 거예요. 그런 거 환경적 측면에서 느꼈어요(참여자4).

기념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가나 

똑같은 기념품이 있기도 하고. 곤충을 잡아서 박피를 한다거

나 산호를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주민들한테 돈이 

돌아갈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자연

을 파괴하는 거잖아요(참여자3).

자전거 타고 외곽으로 쿠바를 도는 여행을 했어요. 또 월

드비전에서 후원하던 아이를 보러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같이 갔었는데 양 지점에서 차를 얻어 타거나, 자전거나 오

토바이를 이용해서 타고 다녔어요(참여자1).  

내가 손님이라서 대접 잔뜩 받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나 환경을 흩트리지 그들의 삶에 잠깐 조용한 손님으로 

갔다가 조용히 나오는 것?(참여자6). 

"코끼리 타는데 얼마예요?" 이런걸 물었는데 "타시는 것

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하는데 우리는 코끼리 보호차원에서

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우리가 잠깐 즐기기 위한 학대 아닌 학대가 될 수도 있겠구

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끼리병원에 가서도 코끼리가 

왜 다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요. 동물학대

에 관해서 악어가방을 산다든지 그런건 아니었지만 ‘아! 밍

크입으면 이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쁘다고 살 

수 있는게 아니구나 이거 한 개 만들려면 몇 마리 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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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죠(참여자4).

3.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참여자들은 공정여행의 경험을 이미 정해진 틀에 짜

인 여행이라기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도적인 느낌과 자율성을 많이 경

험한 것으로 보였다. 여행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그날 모

여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한것에 

대해 만족스러운 의견들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여행과

는 다르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점, 일정의 여유, 자율성과 소비의 강요가 없었던 점

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패키지여행과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생각되며, 
소비자들이 기존여행과 다른 이러한 속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족하는 점은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지만 중간중간에 참여

하는 사람이 충분히 의견을 냈었던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

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들을 내

고 그런 것.  일반패키지 여행에선 쇼핑센터 같은 공간에 가둬

놓고 시간을 무리하게 보내야 되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것들이 없었죠(참여자3).

공정여행은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 만들어가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해줄 때 까지 기다리

지 않고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하고 이랬죠(참여자8).

여행지에서 새벽부터 쫓기는 스케쥴 그 짧은 시간에 버겁

게 여행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고 자유로운 시간을 주었

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5).

패키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공정여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자기가 느끼게 

해요(참여자7).

그리고 일반 패키지여행은 물건을 사라고 강요를 많이 하

는데 그런건 없었구요. 구매도 "구매하면 여기서 어느정도의 

혜택이 갑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여줘서 강요가 아니라 그냥 

선택으로 사게 되었죠(참여자4).

4. 소통과 관계

공정여행경험은 소통과 관계를 맺는 여행이었다.  이
러한 소통과 관계는 여행참여자, 현지인, 여행 주최측을 

포함한 것이었다.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의 경험을 하였

으며, 대화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감정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여행 후에도 여행기수별 후속모임을 통해 만남

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통과 관계형성에 대하

여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는 소통과 관계형성이 인

간의 만족이나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의 여행

문화에서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 멤버들 간에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요.  차안에서 '여행이란 뭐다' 이런 것도 하고.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룹으로 가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처럼 되기도 하고(참여자7).

공정여행은 주변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일상에서 상

식이 통하는 것들?  다같이 즐거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양보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하는 자세나 마음이 달랐

기 때문인 것 같애요(참여자3).  

공정여행은 취지가 비슷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잘 섞여

서 사람 위주의 여행을 해서 그런지 거기 여행을 같이 한 사

람들끼리 같이 친해지고 팀이 되고,  사람 사는 모습을 느끼

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여행이였던 것 같고요(참여자6).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켜봐주는 여행. 그들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여행?(참여자5). 

소통,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하

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서 좋았고,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예를들면 교

육, 공정성, 그런 것들을 밤새 토론하기도 했죠.  갔다 와서 

후기모임 가서도 저는 너무 많이 배우죠.(참여자8).

5. 소비에서 체험으로

참여자들은 공정여행을 소비보다는 공감과 체험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지

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돈으로도 살수 없는 매우 소

중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행문화가 발

달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위주의 여행과 관광지를 급

하게 둘러보는 여행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직접 그들의 삶에 들어가 충분한 경험과 교감을 나누

고 싶어하는 한단계 높아진 새로운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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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돈을 쓰고 현지 살아가는 모습을 얻어간다 이런 

느낌? 현지인들이 먹는 염소치즈 같은 것들. 그 사람들이 시

장에서 사먹는 것. 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는구나, 이렇

게 사는구나 하는 걸 정확히 느끼고 왔다는 것이죠. 공정여행

에서는 체험하는 것이었죠. 현지인과 밀착해서 생활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불한 가치에 대해 돌려받는 여행이 없을 

것 같아요(참여자9).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염색 같은걸 한다거나 밥을 먹을 때 

민가에서 해주시는 밥을 먹었거든요. 식당에서 먹는 밥처럼 

화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부엌 앞에서 해주는 걸 먹으니까 

맛도 좋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참여자3).

여행이 기존의 소비위주가 아닌 어떤 여행이라는 것을 애

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돈이 있어서 

즐기는게 아니라 내가 여러 지구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공감

하기 위해서 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이제 

바뀐거죠(참여자6).

지금까지 제가 해온 여행 중에 가장 의미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얀마 시골학교의 살림에 대한 현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고 시골마을 촌장과 대화도 나눠서 그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직접 겪어봐서 좋았고요.  여행지

에서 깊숙이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상을 보았다는 것하

고...(참여자5).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사람 

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그

런 것들은 본거죠.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찾아가서 볼래야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불편해 하는 

사람들은 못가겠죠(참여자7).

공정여행은 위안받는 여행, 비소비적 여행, 색다른 경

험을 한 여행, 기존여행과는 정말 달랐던 여행으로 인식

되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는 아직까지는 공정여행이 

초기단계라 명확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나타

내기도 하였다. 명확한 차별성의 문제 측면은 공정여행

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대부분은 좀 다른 여행문화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었

고, 공정여행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접하면서 기존의 여

행과 다른 점을 인식하게 되고, 공정여행은 뭔가 다른 

여행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공정무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나 여행에 대한 관심으로 여행인문

학 공부를 하면서 여행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공정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정보나 의식이 실천행동을 하는데 있

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의식수준을 높이

는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제는 편하고 화려한 여행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위안

받는... 이런쪽을 가고싶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갈 생

각은 못했어요...  큰 맘먹고 가게 된 것이고 공정무역 이런 

것을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이해를 했어요

(참여자7)

다른 형태의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가 여

행인문학을 접하고 구체화된 거지요.   내가 생각한 취지와 맞

고 혼자 기획하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여행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갔지요. 아쉬웠던 

점은 너무 숙소가 너무 좋았다는 점?  기존의 패키지여행이랑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차별화된 것 같진 않

아요(참여자3).

일반패키지는 유흥을 즐긴다든지 방콕이나 주요 사원만 돌

아다니는 거였는데 여기 프로그램은 조금 생소했었어요. 코끼

리 센터를 그냥 방문만하고 오는게 아니라 거기 머무르고... 

메칸퐁 마을을 가는데 거기서 구경만 하고 오는게 아니라 현

지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 마을에 있는 커피 재배라던

지 경험을 하고 하니까 뭔가 다르겠다 싶고(참여자4).

아마 제가 의식적으로 그 곳 사람들한테 뭐랄까 돈을 쓰고 

다니는 관광객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여행이었다고 생

각해요(참여자1).

공정여행은 여행지가 주로 오지나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덜 발달된 

문화, 공동체문화, 모계사회문화, 소수민족문화, 종교문

화에 대한 경험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소

박한 현지공동체 문화를 접하면서 현대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며 공동체문화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청난 짐을 남자들보다 여성이 지고 가고. 여성이 다 노동

을 하는 어떻게 보면 모계사회 과거 남자들은 그냥 마작하고. 

그 여성들의 건강함과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비춰졌는데 안 

잊혀져요.  덜 발전된, 더 자연과 가까운 그런 현장들 모든 것이 

좋았었어요. 옷색깔을 봐도 자연에서 본 색상이 다 있는 거잖아

요. 저는 오체투지도 만났어요. 너무 감동이었죠(참여자7).

소수민족들 보니까 공동체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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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간 집은 한집인데도 동네에서 다들와서 같이 놀고 그

러더라고요.  또 할머니가 해뜰 때 염불을 하는데 가족의 평

안,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평화를 염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걸 뜻깊게 봤고(참여자8).

명상시간을 가져서 저같이 바쁘게 생활했던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서 명상문화를 잠깐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참여자5).

6. 윤리성과 공정성

여행 앞에 ‘착한' 또는 ‘공정'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여행을 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윤리성과 공정성에 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

였다. 공정여행에 대하여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

격을 존중하고, 노동착취가 없는 여행, 거래가 투명한 

여행, 여행과정이나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생

각하는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행소비에 있

어서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서 윤리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정여행을 

경험하면서 여행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공정성이나 소비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여행부문에 있어

서도 윤리적소비의 필요성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
러한 관심이 생활의 여러 영역에 걸친 윤리성이나 공정

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여행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

람들에게 노동의 착취를 강요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투어 

가이드나 로컬여행사도 큰 여행사의 마진을 강요받으면서. 소

비자도 그 여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데 알게 모르

게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윤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싼 여행을 

하려고 하거든요(참여자1).

우리는 몰디브 가면 돈을 참 많이 쓰고 오는데 그 아름다

움 이면에는 1달러 이하로 쓰는 사람들이 많고 굶어죽는 사람

도 심지어 있고. 소비자들이 멸종동물이나 식물들 기념품을 

사지 않는 움직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더 알려고 할 것 같아요(참여자3).

공정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다는 소수, 덜 가진 자 그

런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자 이런건데. ‘아! 소수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하고 생각했지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

야지요. 공정하게 돈을 쓰고 공정하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행

동하고... 사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너무 많은 걸 얻으려

고 하는 마인드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8).

거래가 투명한 여행. 만나면서 움직이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좀 더 행복해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싸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합당한 가격 이런 생각

은 있어요.  싼 것은 구멍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 누군가가 피

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공정여행 가면 중간에 뭔가 비효율적

인게 없어지는구나 하는 인식이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아요(참

여자9).

7. 성찰하는 삶

참가자들은 여행을 통해서 이전보다 좀 더 열린 마음

과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견을 없애

고 사고가 좀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질문명이 덜 발달된 지역 현지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물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인식과 물질보

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소비와 소유개념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였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감사하는 마

음을 가지고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참여자

도 있었다. 공정여행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할 수 

있고, 또한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남들이 하

는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소비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

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참여

자도 있었다. 이는 행복이 사회의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행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봐야 볼 수 있는 여행이겠죠.. 

제가 그들한테 마음을 닫은 것이지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을 

열어줬어요. 닫는 자체가 없이 열고 있었던 거에요. 제가 편

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만 마음을 못 열었구나라고 느꼈죠(참여자5).

자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

무 많기 때문에 지키려고 버리는 게 많은 것이고 그들은 없

기 때문에 자연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는것 같아요. 애들에

게 여행을 많이 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편견을 없애고 사고가 넓어질꺼 아니에요(참여자6).

현지인들의 웃는 웃음이 너무 예뻐요.  우리 주변에서 그

런 표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찡그린 표정이 많지요. 물

질문화가 발달한 곳보다 오지의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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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어요.. 여행 갔다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물질에 덜 

구애받고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되요(참여자7).

참가자 중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

께하는 여행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약자에 대

한 배려와 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

으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정여행을 앞으로도 가겠

다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금전적 나눔뿐만 아니라 

재능나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공정여

행의 경험이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나눔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노숙을 하다가 쉼터 같은데 들어와 생활하는 분들에게 인

문학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 정말 

현재까지 한번도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같이 가보고 싶어요.  또 장애인

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해요(참여자1)

여행 차수별로 인터넷 까페모임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죠. 그분들 중에 지방의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아이들 검진을 해주면 좋겠다해서 "필요하

면 저를 불러주세요" 하고 봉사해 드리기로 했죠(참여자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의 공정여행 경험인식에 대하여 공

정여행을 경험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

구를 수행하였다.  공정여행 경험의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의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은 공정여행에 대하여 대

체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비한 점을 보

완한 앞으로의 발전 및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고 

있었다. 공정여행에 참여하는 소비자층과 동기는 다양

했지만 아직은 공정여행이 초기단계이다 보니 공정여행

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비교적 의식수준이 높고, 기존

여행에 대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추구

하는 소비자들로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특별히 만족

했던 부분은 바로 공정여행이 일반 패키지여행과 비교

해서 갖는 차별성에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여행경비

의 일부가 여행국의 가난한 현지민에게 전달된다는 점

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

면서도 여행소비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점, 기존여행에

서 느꼈던 지나친 상업성이나 비자율성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이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었을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공정여행은 이타심, 자율

성, 공동체 지향, 자연과 함께 함, 환경과 동물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우리가 현대 소비사회에서 잃어가고 있

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여행이며, 이러한 가치의 

경험은 공정여행의 만족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여행의 만족요소는 소비과정에서 인간, 

환경, 동물복지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의 구성요소

(Harrison et al., 2005)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여행은 영국신경제재단(Nef, 2009)에서  행복의 다

섯가지 실천요소로 언급한 연결(connect), 움직이기(be 
active), 인지(take notice), 학습(keeping learning), 선행

(give)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여행은 

함께 움직이면서 현지공동체 문화를 접하고 자연을 느

끼며, 공정성이나 동물복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눈뜨며,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며, 소비를 통한 나눔

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행복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공정여행자들의 

경험은 행복한 윤리적 여행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공정여행은 소비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행

에서의 윤리적 소비이며, 여행을 통한 만족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여행의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

서 무엇보다 공정여행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넓히고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배려와 소통이 있는 행복한 윤리적 여행, 공
정여행은 앞으로의 여행소비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방향

이라고 본다.  여행의 윤리성, 생산자의 인권과 환경, 동
물복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여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

도록 여러 주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정

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여행사나 언론매체, 공정

여행을 체험한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공정여행을 하게 된 주된 출발점은 정보였고 여행을 

통해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보제공과 소비

자교육은 변화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공정여행을 알려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여행문화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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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 위한 기존 공정여행단체나 여행사측에서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여행사측에서도 소비자가 공정여행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존 여행의 문제점들을 보완

할 수 있는 다른 여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불만족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욕

구에 적극 대응하고, 윤리적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상

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여행업계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행의 

윤리적 정책의 개발 및 공정여행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

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여행이 지향하는 가치를 수

용하여 여행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

의 공정여행단체는 또한 현지국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 연대를 통해 공정여행의 본질을 잊지 말고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상국이나 지역, 프로그램

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과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셋
째, 소비자의 의식함양과 여행에 있어서의 소비자주권

이 필요하다. 아직 공정여행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소

비자층은 매우 적지만, 연구결과 소비자들이 기존여행

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차별화되고 보다 공정하

고 윤리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행소비자로서 여행 전에 여행사가 환경보호, 
노동자권리,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규정하는 

윤리규정을 갖고 있는지 여부, 현지풍습이나 여행자 행

동지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검토하고 이

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로서 요구사항을 지속적

으로 기업에 전달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켜 여행

에 대한 소비문화를 바꿀 수 있는 소비자주권이 필요하

다. 또한 자신의 여행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윤리적 여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윤리적

인 여행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

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정부의 공정여행

에 대한 인식 및 관련기관의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

다. 정부에서도 공정여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관련 정

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공정여행을 활성화하

기 위한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확충, 공정여행상품 인증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 등에서 UCC
제작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정여행 관련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정책적으로 공정여행을 개념을 도입한 수학여행을 

장려하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공정여행의 

인식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공정여행이 여행상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기단계이고 관련연구들이 별로 없는 시점에서 

공정여행 경험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질

적연구뿐만이 아니라 양적연구, 공정여행과 일반여행의 

인식이나 만족요인, 행복감의 차이분석, 자유 공정여행

과 여행사 공정여행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
으로 공정여행 소비자가 증가하면 공정여행 유형을 자

원봉사여행, 에코여행, 농촌여행, 빈곤지역여행 등으로 

세분화한 연구나 공정여행자의 심리적 특성요인 등의 

비교연구도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원

봉사나 기부 프로그램, 소비를 통한 현지인을 돕는 공정

여행의 취지나 실제 여행에서의 만족감이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이타심에 대한 심층적인 배경이

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질적연구 등은 후속연구

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여행이 

여가소비문화로서 보편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여

행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의 여행이 

환경과 사회정의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는 작은 

인식의 변화, 작은 실천이 바로 공정여행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행

복해지고 우리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공정여행, 윤리적 여행, 현상학적 연구, 

공정여행 경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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